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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젠텍, ‘면역스트립 자동화장비’…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제조인허가 획득 

▶ 국내 유일한 면역스트립 자동화장비…‘S-Blot 3 Plus’ 

▶ 신규 알레르기 검사 시약 인허가 완료 후, 진단검사실에 납품할 계획 

 

<2022-09-30> 체외진단 선도기업 수젠텍(253840, 대표이사 손미진)이 30일 국내 유일 면역스트립 자동화

장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에 대한 인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S-Blot 3 Plus’는 알레르기 다중진단에서 검체 분주, 시약 전처리 반응, 건조, 분석까지 전체 

기능이 통합된 국내 개발 유일한 면역스트립 자동화장비로 기존의 S-Blot 3를 성능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국내 알러지 장비 중 동시간에 가장 많은 수의 검사를 할 수 있어 대형병원, 랩 등에 최적화된 장비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부에 직접 떨어트려 반응을 보던 기존 방식과 달리, 혈액과 시약만 있으면 100종

이 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최대 60명까지 동시 진단 가능하다. 회사는 여기에 신규 개발중인 알레르기 

검사 시약과 스트립을 추가 장착해 사용자 편의성과 가격적인 면에서 기존 제품들에 비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전세계 알레르기 시장은 약 6조 원으로 이 중 국내 시장은 약 800억 원의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내 알레르기 시장의 블롯 장비들은 처리량과 기능면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해

외 장비들을 수입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 ‘S-Blot 3 Plus’는 회사만의 자체 기술력으로 특허를 보유

한 국내 독보적인 제품으로 진단시약과 전자동 분석시스템을 모두 자체 개발할 수 있어 사용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시장 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포스트 코로나 전략의 일환으로 알레르기 진단 장비 및 시약을 비롯한 현장진단검사 시스템, 

호르몬 관리를 위한 테스트기까지 다양한 체외진단 분야를 연구하고 준비해왔다”며 “그 일환의 하나로 현

재 개발중인 신규 알레르기 검사 시약의 인허가가 완료되면 진단검사장비로서 검사수탁기관, 종합병원 등 

진단검사실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